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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 제 2025-1575호 연중 제21주일    2025년  8월  24일

 사목회장 : 김도호(시메온) 267-992-5462   •  연령회장 : 김항규(안드레아) 201-874-4497

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00

Saturday   PM 8:00 축복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Sunday School  Vacation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청년 미사)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일   시 미사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성체 분배 구역봉사

8월  23일 (토)             8시  김성호 소병진 정명임 공태환 김진성 손은비 김진형

8월  24일(주일)          7시  
                                   10시                                                                           

김항규

이용재

김금숙

김종혁

이정아

이현숙
최성현 최성진
권서현 권찬중 정예은 권서진

신유승

이인섭 김근회  
Cheltenham

8월 26일 (화)             8시 박재현 박선용 이재준 박시후 김다하 김이안

8월 28일 (목)             8시 임경화 박래희 인서윤 박규민 박규현 인서진

8월 30일 (토)              8시 김정희   김정애 이정아 이세희 공태환 루이스보일 정이안

8월 31일 (주일)          7시  
                                  10시      

박재현

김훈식

이순철

김종혁

박경미

강명숙
최세레나 최안젤라
최성현 최성진 정예은 손은비

이인섭

김도호 김석현 
Cheltenham

 전례 봉사자 

                                             

입당 성가 :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복    음  : 루카 13,22-30

제  1독서  : 
화  답  송  :

제  2독서 :

복음환호송: 

      

  

  

 

이사야서 66,18-21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히브리서 12,5-7.11-13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봉헌성가 : 

영성체송 :

성체성가 :  

파견성가 : 
 

 

513 면병과 포도주     
332 봉헌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164 떡과 술의 형상에 
65 예루살렘 복되고 

 

 오늘의 전례 



우리들의 정성

주일 헌금 $2,570.-     

감사 헌금 홍정환  $100.    

교 무 금 $2,430.-  

이영석(8)

김종혁(8)

박종택(9)

이응곤(7)

박재철(8)

최영자(8)

김기현(7-12)

송요한(9-10)

변흥균(9-11)

김태호(9-10)

이장순(1-6)

정성재(8-9)

강성수(7-9)

정인선(5-8)

윤재승(6-8)

 

									         		

   

      서로 부대끼며 살아야...

   어느 라디오 프로에서 들은 이야기이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처음에는 

조그마한 회사로 시작하였다. 그런데 회사 

직원들이 다들 열심히 해 주어서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회사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회사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게 시작

한 터라 작은 사무실, 작은 통로, 작은 창고 

등 회사가 성장해 감에 따라 모든 게 불편

했다.  그래도 직원들은 서로 불평불만을 참

아가며 서로 웃는 얼굴로 잘 견디어 주었다. 

그래서 사장은 더 넓은 땅을 구입하고 회사

를 좀 더 넓혀 가기로 맘을 먹고 실행에 옮

기게 되었다. 

  넓은 사무실 공간, 넓은 통로, 넓은 창고 모

든 것이 전에 비하면 넓고 풍족해졌다. 그

런데 회사 업무의 효율성은 예전보다 모든 

것이 떨어졌다. 직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나 친화력도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져 간다.

  이에 사장은 고민이 깊어만 간다.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화

기애애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느 날 사장

은 컨설팅 회사에 이 문제를 맡기었다. 컨설

팅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다각면에서 연구

했다. 그리고 드디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예전 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볼 때는 모든 

면에서 불편했지만 그런데도 이를 극복하

기 위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좁은 공간에

서 만나면 서로 인사하는 가운데 친화력도 

생성되었지만 회사가 번창함에 따라 넓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칠 기회가 적었다. 그래

서 해결책은 넓은 공간을 줄여서 서로 만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나 역시 공감한다. 넓으면 넓은 대로 편리

함은 있지만 서로 마주칠 기회는 그만큼 적

어지는 것이다. 성당 내에서는 서로가 인사

하고 아는 체를 하지만 성당 밖에서는 서로 

남남인 게 우리 신자들 사이인 것 같다. 어

떻게 하면 우리 신자들을 성당에 오래 머무

르게 할 것인가? 그래야 서로 인사도 나누

고, 친교도 나눌 테니 말이다. 성당에 드나

드는 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만날 시간

과 친교의 기회는 적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느 성당에 부임하든지 될 

수 있는 한 신자들이 드나드는 문을 적게 만

든다. 그리고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성당과 

성당 마당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

기 위해 신자들의 동선을 최대한 넓게 잡는

다. 

방화3동에서는 성당 현관 밖이 바로 찻길

로 연결되었지만, 신자들의 동선을 마당을 

가로지르게 만들었고, 길동 성당에서도 그

러했고, 여기 필라델피아에서는 신자들이 

드나드는 문을 하나만 개방하고 있다. 물론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이 땅에 하느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하느님 안에서 신자들

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친교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에는 없지만 천주교에만 있는 성당

의 넓은 마당은 우리의 예절 공간이자 친교

의 공간인 우리만의 장점인 것이다

    ㅡ 주임신부 ㅡ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 납부는 가장 먼저,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합시다! 

공지사항  공동체 소식

토
요
일 

연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김윤선 김태환  

영원한 안식  
한기옥(세실리아) 

윤을순(베로니카)

정명임  
한기옥(세실리아) 

생 
김성호(이냐시오)가정 주님 축복 

자비  김정택(요셉) 이지원 

오
전

7
시

연 

백영기(안드레아) 가족

영원한 안식

이익경(도미니코) 가족

원유욱(안셀모) 이원진 

한기옥(세실리아) 이진용

신숙향(안나)
원유욱(안셀모)

이응창 

정학량(요한세바스찬) 김완순 

생 한상례(마리미카엘라)
재속

프란치스코회 

주님은총
축복 건강 

오
전

10
시 

연

정학량(요한세바스찬)
가족 

영원한  안식

연령회 

박순학(심포로사) 가족

한진수(그레고리오) 가족 

김정용(레안데르) 가족

박덕순(마리아)이남상 이길환 

이숙명(글라라) 가족 

문순희 이주석 이주산 

이종구(루수)
홍석춘(루피나)
이한균(요아킴)
이민우 
안순희 
이상직

이상희 

김진수(레오) 김태호 

  

오
전

10
시

 
연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이준영(멜키올) 가족 

영원한 안식

김기형(요셉) 가족 

변영호(바오로) 
김요셉 가정

박원규(바오로)

이영자(엘리사벳)
안병록(바르나바) 

가족

장진우 이주희 

한기옥(세실리아) 

어린양들의 

모후

이인섬

막크라비치
홍정환 

레맨크라비치 

이용은(요셉) 가족 

박은수(요한) 가족

김대학(힐라리오) 가족

임종민(헨리) 심명자

진안자(안나) 조진아

서정순(카타리나) 기족 

생 

김태순(마리아)
김광배(요한) 

자녀 주님 축복 

영육간 건강
홍동환(다미아노)가족 홍정환 

조유성(어거스틴)가족
조민재(다니엘)가족
조중재(Bobby)가족

가족 
생일 축하

주님 축복

신옥자(스텔라)
박재범(바오로)

최안나 건강 회복 

주님 축복

은총  
장귀영(프란치스코) 이기순 

권순철 이상희 

김예나(로사)
정율리아 

축일 축하

영육간 건강

주님 축복  정은빈(마리아) 

   

     미사 지향 

금주의 영명 축일 - 축하합니다!  

8월 26일 조안나 : 김순이          

8월 27일 모니카 :  신선희 한진숙 송경애 황영순 한동연 강해숙 고영자 박현례 김성자 장희진 김미나 한윤아 김하나 은민훈 이정숙
                정인혜                          

8월 28일 어거스틴 :  김병주 김시준 이화영 김현표 이진기 정명수 김용환 최문두 임동혁  이양덕 조유성 

아우구스티노 : 하동한 김영철

8월 29일 사비나 : 조수옥 윤용희



주보 제 2025-1575호 2025년 8월 24일 연중 제21주일 

♡ 매일 저녁 9시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성당을 위한 주모경 마치고 
     신부님  강복  받기  캠페인  매일  오후  9시  알람 설정   
    매일 저녁 9시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성당을 위한 주모경 마치고 
    신부님 강복 받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주모경 바치면 신부는 강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 주일학교 / 한글학교 소식
   등록 신청 및 문의 : 윤재승 로렌스 267-968-5006
                                    김현진 요안나 224-875-8880
   주일학교 오리엔테이션 : 9월 7일(주일) 10시 교중 미사후 
                                            주일학교 건물

♡ 재속 프란치스코회 월 모임 : 8월 24일(주일) 8:15am, 온유방

♡ 봉사자 교육
대상 : 단체 임원 및 본당 봉사자 전체,  장소 : 성전
일시 : 9월 매주 수요일 저녁 6:30-9시(4주간)
목적 : 본당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단체장 및 임원진 신앙 재 교육
신청비 : $20,   신청 마감 : 8월 24일(주일)까지
문의 및 신청 : 사목회 교육부 소귀경(로즈마리)

♡  영수증 모으기 안내 8월 한아름 영수증 마감일 : 9월 14일(주일)
       * 한아름 영수증은 개인 스마트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은 
         무효 처리됩니다
       * 아씨 : 물건 구입시 "9020, 성당,  가톨릭" 이라고 말하면 
                    영수증에 대한 수익금이 성당으로 적립됩니다 

 ♡  식당 영수증 모으기 안내
정현영 짬뽕(한아름 필라지점 푸드코너),  토담골 
수라, 본가, 이즈미,  Pho & More  고향산천, 어촌, 종가집, 뮤타, 
소 코리안 그릴 식당 영수증의 3% 수익이 됩니다.   

            

        빛나  전기 
   김영찬 (Tel) 215-783-2528

              Licensed Electric 

              Contractor PA, NJ 

            

    
           

       
     

       
         

      
 빅센트릭 가전제품
 창고판매 => 시간, $$ 최대 절감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 -
  무료배달, 판매세 없음, 무이자 할부
  443.250.8094/sales@BigCentric.com
   151 Edgemoor Rd, Wilmington, DE

 그레이스 김 보험
           오바마 케어
           메디 케어
       610-275-6321

비비안 리 종합보험
(215) 628-4323

 State Farm

경희 한의원
   545 N. Bethlehem Pike
    Lower Gwynedd PA 19002
              (Tel ) 215-224-2070       

 첼튼햄 홈케어 에이전시
        Anna Chung
   메디케이드, 공증업무
         267-918-4755
        215-930-9889

  이즈미(Izumi) 
(아씨 푸드코트)
돈까스/우동/덮밥
테리야끼/카레/교자
(215) 412-4228

     

 

  

*김수환 추기경님의 시성시복을 위한 기적을 구하는 전구의 기도 *

   김수환 추기경님의 시성시복을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하답니다.
     추기경님을 통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추기경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표시이기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추기경님 이름으로  기적을 구하는 전구의 기도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추기경님은 생전에 각별히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성당을 사랑하셨다니 그 사랑에 기대어 기적을 요청하는 
     전구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신자 여러분!
     여러분 각자 추기경님 이름으로 전구의 기도를 해서 기적의 
     은총도 받고 추기경님이 하늘 나라에 계심을 확증받아 성인품에
     올랐으면 합니다  각 단체, 구역에 신자들과 공유해 주세요.
     유트브 링크 : https://youtube.com /watch?   
                           v=xwDdQ2yyCDQ&si=
                           2UATS512Ss2Yx9kE                

      *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시성 기도문과
        김수환 추기경님을 위한 기적을 바라는 전구의 기도문이
        성당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시 강사 신부님과 강의 제목

9월 3일 김정수 디다코 신부님
1.그리스도인이란?     선택받은 이
2.성사 생활-칠성사를 살아간다는것은?  
                     세례 & 미사

9월 10일 김정수 디다코 신부님
 3. 미사 - 말씀의 전례복음선포 / 받아드림
 4. 미사 - 성찬의전례 -파견

9월 17일 김도윤(프란치스코)신부님
제 1 강의 : "성전을 허물어라"(요한2:19)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신앙의 성장 
제 2 강의 : 제국의 교회

9월 24일 김도윤(프란치스코)신부님
제 3강의 : 그리스도교의 재편성
제 4강의 : 교회의 쇄신 


